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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3  신용평가기 , 이스라엘 신용등  상향조정

       < 이스라엘에 한 주요 기 별 신용도 평가순  > 

      * S&P :         A- → A (2007. 11.27) 상향조정 

      * Fitch :      A- → A (2008. 2.11) 상향조정

      * Moody’s :  A2 → A1 (2008. 4.17) 상향조정

      * OECD :     3등  (2006. 10) → 3등  (2007. 10) 유지

해외경제․투자정보 2008. 5. 9

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

□ Moody's,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

  - 지난 4월 17일, Moody's는 양호한 경제성장, 외채무 감소 등을 근거

로 이스라엘의 신용등 을 ‘A2'에서 ‘A1'으로 상향조정하고 등 망을 

‘안정 (Stable)'로 평가하 음.  

 

   * 이에 앞서 S&P는 ’07년 11월,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 을 ‘A-'에서 ‘A'로 한 

단계 상향조정한바 있으며, Fitch도 년 2월 기존의 ‘A-'에서 ‘A'로 상향조

정하고 등 망은 ‘안정 (Stable)' 유지

  - 이에 따라 세계 3  신용평가기 의 이스라엘에 한 평가등 은 모두 

동일 수 을 유지하게 되었으나, OECD는 상기 기 들보다는 다소 낮

은 3등 을 부여하고 있음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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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견실한 경제성장, 외채무구조 개선이 등  상향의 주요 요인

  - 이스라엘은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성장, IT 심의 수출 증가세 지속, 

양호한 물가 수  등에 힘입어 최근 4년 동안 5% 의 견실한 경제성

장을 유지해왔음.

    *  Moody's는 이스라엘의 우수한 인 자원과 최첨단 기술력, 높은 생활수  

(’07년 1인당 GDP: 22,472달러)을 높이 평가하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

머징 마켓이 아님을 강조

    *  S&P는 이스라엘이 '06년 바논 쟁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시

한 을 반 , 외부충격에 항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높이 평가

  - 한, 그동안 국가신용등  상향의 걸림돌이었던 만성  재정 자는 

앙정부의 극 인 재정개   긴축정책 추진으로 '03년 이후 꾸 히 

개선되어 '07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기록한 바 있으며, '04년  GDP

의 63.6%에 달하던 외채비 도 정부의 지속 인 외채상환 노력으로 

'07년에는 55.6%까지 감소하 음.  

    *  Fitch는 이스라엘의 정부 채무 비 이 '04년 총 GDP의 102% 수 에서 

’07년말 80%로 최근 4년 동안 20% 포인트 감소하 음을 강조

    *  외채상환비율(D.S.R.): 12.7%(’03) → 11.7%(’05) → 10.4%(’07)

  - 아울러,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정 인 무상원조 

역시 이스라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. 

<표>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경제 지표

단  : %

구  분 2004 2005 2006 2007 2008e

경 제 성 장 률

재 정 수 지 / G D P

총외채잔액/GDP

5.2

-3.7

63.6

5.3

-1.8

59.2

5.2

-0.9

61.3

5.3

0.0

55.6

3.6

-1.4

47.1

자료: IMF, EIU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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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동정세가 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,  등  유지가능성 높아 

  - 최근 경제상황에 한 정 인 분석과 별도로, S&P와 Moody's는 이

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간의 마찰, 이란의 핵 로그램 향방 등이 잠

재  불안 요인으로 지 하 음.  

  - 그러나 최근 이란, 이라크 등 동 지역 정세가 비교  안정세를 보이고 

있고 미국의 경제 , 군사  지원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단기

간 내 이스라엘의 안보가 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

됨.  

 

  - 아울러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산업 회복, 수출  외

국인투자 유입 규모 확  등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, 외채, 물가, 

재정 등 거시경제 반이 안정 으로 운용되고 있는 을 감안할 때, 

동정세가 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, 당분간  등 이 유지될 가능

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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